막1458 Note

◆Cross check : 요0219,히0620,히0912

막1458. 그가 이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곧, 내가 손들로써 만들어진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삼일 안에 내가 손들 없이 만들어진 또 다른 것을 지을 것이니라. 
사람들의 안목은 물리적인 세계에 갇혀 있어서, 물리적으로 허물고, 짓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Ω요0219.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성전을 헐라(뤼오:풀어주다,깨뜨리다,파괴하다,풀다,놓다,융해하다,놓아주다), 그러면 삼일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킬 [에게이로:깨우다,(잠,누운 것,병,죽음,불분명,비활동,파멸,비존재에서)눈을 뜨게 하다,(다시)일으키다,세우다,자리를 차고 일어나다,(다시)일어나다,서다,들어올리다] 것이니라. 
Ω요0220. 그때에 유대인들이 말하니라, 이 성전은 짓는데 사십 육년이었느니라, 당신이 삼일 만에 그것을 세울 것이냐?
Ω요0221. 그러나 그분은 그분 몸의 성전에 관해 말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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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이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0620. 그곳으로 선주자(先走者)가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으니 곧, 멜기세덱의 서열(지위,신분)을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되신 바로 그 예수이시니라.             

Ω히0911. 그러나 손들로 만들어지지 않은, 다시 말해서 이곳의 구축물에 속하지 속하지 않는,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장막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히0912.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에 의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전(贖錢)[뤼트로씨스:뤼트로오(속전하다,구속하다)에서 유래,구속함,속죄(贖罪)한,구속(救贖),속죄]을 손에 넣으셔서, 그분 자신의 피에 의해서, 그분께서 단번에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셨느니라. 

Ω히0923.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들로써, 대신에 하늘의 것들 자신들은 이들 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들로써 정화(淨化)되어야 함이 필요하였느니라,

히0924.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모형들인 손들로써 만들어진 거룩한 곳들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타나시려고. 하늘의 그것 자체에로 들어가셨음이며,
